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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하반기 강북지방본부 조합간부 수련회가 열리는 용평수련관을 지재식위원장과 최광수 정책실장서리가 참석했으며 수련회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교육선전실이 취재차 동행했다.

김태호 강북지방본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노동자대회에 조직동원과 관련해 중앙본부 실처장이 교체되는 등 개편이 이뤄졌다”며 밝힌 뒤 “그러나 지난 일에 연연하기 보다는 남은 1년 정말 조합원을 위해 일하자”며 조합간부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지재식위원장은 노동계의 정세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후 최근 개최된 지방별노사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토론회인만큼 답을 얻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를 좁히고 해결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지 머리띠 묶고 투쟁하는 방식이 아닌 논리의 우위를 점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며 “다음은 중앙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과 사장 및 지역본부장이 모여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식위원장은 최근 지부장들의 노동자대회 불참 등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조직이 수평조직이다보니 수직적인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본부와 지부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을 때만이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지방본부는 지부장들에게 노사토론회 결과를 보고 했다. 강북지방본부는 ▲ 효율적인 인사운용방안 ▲ 고객체감 품질개선(VOC) 방안 ▲ 인력분할손 및 조직 갈등 문제 ▲ 영업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4개 영역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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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식위원장, 강북수련회 참석


“조합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합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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